구시마 이나리 신사

주홍색 도리이 터널이 1480년부터 시작된 구시마 이나리 신사의 입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주 오무라 스미코레(생몰년 미상)가 라이벌인 아리마 가문과의 전투에서 영지를 탈환하여 귀환한 후 구시마 이나리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구시마 이나리 신사의 신격은 쌀, 농업, 번영의 신인 이나리입니다. 신전은 주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이 신사의 하이덴(참배하기 위한 메인 건물)은 이나리 신의 사자로 일컬어지는 여우 조각상 2개가 지키고 있습니다.

구시마 이나리 신사는 오무라 가문의 거처가 있던 구시마 성의 가장 안쪽에 있는 혼마루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혼마루 내에 있던 원래 구조물의 대부분은 1867년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습니다. 대정봉환(大政奉還, 막부가 정권을 조정에게 반환한 일) 후 메이지 정부 아래에서 일본의 근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하며 많은 성을 비롯한 막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